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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가 화를 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감정을 과하게 

표현하는 것도 문제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문

제가 될 수 있다. 

아이의 감정 표출 여부는 부모와 관련이 깊다. 

부모가 아이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

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자.

 

■ 아이에게 참으라고 한다.

아이에게 평소 참을성을 강요하거나 아이

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을 때 큰 소리를 

내며 혼내거나 벌을 주었다면 자신의 생

각을 잘 드러내려 하지 않을 수 있다. 

어차피 말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

할 수 없고 혼이 날 거란 생각이 먼저 

들어서 그렇다.

 

■ ‘무시하기’ 훈육 방법을 썼다.

아이들은 부모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

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

동을 한다. 식탁 위에서 숟가락을 떨어

뜨린다든가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는 일 

등이 대표적이다. 어떤 부모들은‘무시하

면 안 그러겠지’하며 관심을 보이지 않

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

이 없어 보이면‘아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’라고 

생각하게 되고,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게 된다. 

일명‘무시하기’로 알려진 훈육법은 바람직한 행동을 

했을 때는 칭찬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. 문제는 많은 부

모들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멈추면 따뜻하게 다독여 

주는 부분을 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. 아이의 마음에 

감정이 앙금으로 남을 여지가 생겨나는 것이다.

 

■ 부정적 피드백을 주었다.

아이가 잘못했을 때 하기 싫어하는 일을 더 하게 하는 

등의 부정적인피드백을 주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을 

수 있다. 감정을 표출했을 때 자신에게 더 좋은 일이 생

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감정을 숨기려 할 

수 있는 것이다. 

 

▣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법

1.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기

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. 자

신의 감정을 수용 받으며 자란 아이는 감정 

조절을 잘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도 잘 

받아들일 수 있다.

“예!”,“아니오!”로 대답할 수 있는 질

문이 아니라“지금 기분이 어때?”처럼 

아이가 마음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질

문하고 감정을 알아차려주는 것이 필

요하다.

 

2. 감정 카드 이용하기

아이가 감정 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면 

‘유쾌한’,‘짜증나는’,‘감사한’등의 

감정을 표현한 단어를 감정 카드로 만들

어 사용하게 하거나 감정 일기를 써보게 

한다.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아

이가 느끼는 감정을 확인하고 기록하게 

하면 아이의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

도움이 될 수 있다.

 

3. 하루 30분 이상 아이와 대화 나누기

아이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환경을 

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. 아이가 말하는 도중에 말

이 막힐 수도 있고 기대하는 만큼 말하지 않을 수도 있

다. 이럴 때 실망하는 기색을 보이기보단“그렇구나!”, 

“그랬구나!”라며 긍정적인 반응으로 아이를 격려해 

주고, 아이가 대답을 하면“그래서 기분이 어땠어?”라

는 식의 연속 질문을 통해 아이와 대화를 이어 나가려

는 노력이 필요하다.

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아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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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 알고 계셨나요?

책을 어두운 곳에서 읽는다고 반드시 시력

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. 어두운 곳에서 글

을 읽으면 신경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눈 

근육이 피로해져 눈이 일시적으로 뻑뻑해지

고 아파지기는 한다. 그래서 눈에 문제가 생

긴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.

하지만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었더라도 눈

을 쉬게 하면 근육 피로가 풀리기 때문에 시

력에 문제는 없다.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안

과 주천기 교수는“시력 저하는 유전적 요인

이 크며 늘 가까운 곳을 봐야 하는 도시생활

로 근시가 늘어나는 듯하다”고 말했다.

어두운 곳에서 책보면 
눈 나빠진다?


